






안녕하십니까! 생명공학부 이귀재입니다.

저는 오늘 세 번째 도전의 길에 다시 서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전북대학교를 사랑하는 저의 열망이 이 길을 만들었고,

그 여정에서 대학과 지역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힘을 바탕으로 대학 구성원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지역과의 연대와 협력이 축소되었고,

재정 약화, 구성원의 혜택, 학교 명성이나 영향력도 크게 줄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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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대학교 가족여러분!

전북대학교 총장선거는 단순히 학교의 대표를 뽑는 것이 아닙니다. 전북대학교의 미래를 뽑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선도적 연구와 교육 못지않게 학생 부처장, 인력개발원장, 취업 본부장, 대외협력 부총장의 보직을 

거치면서,  학생 취업에서 예산유치, 기업체에서 정부와 정치권까지, 제 손과 발을 거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끈임 

없이 뛰고 또 뛰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많은 유무형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확보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혁신할 의지, 

전북대학교에 대한 애정이라면 나와 우리 모두의 내일을 확실히 바꿔놓을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위기의 시대인 만큼! 풍부한 경험과 더불어 탄탄하게 준비된, 이귀재와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귀 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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